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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~24일 모슬포항 일원서 제19회 최남단 방어축제

겨울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제주 방

어는 맛이 들기 시작한다. 뱃살이 두툼하

게 차오른 겨울철 방어는 별미 중 최고다.

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회유하는 방어는

여름 가을에 남해와 동해에서도 잡히지

만, 바람이 모질고 물살이 센 바다를 헤엄

치는 제주의 겨울 방어는 단연 으뜸이다.

또 자리나 전갱이 같은 먹이 또한 풍부해

살이 찌기 시작하는 11월부터 2월까지가

가장 기름이 많고 맛있는 시기다.

깊은 바다에서 거센 조류를 이겨내는

겨울 방어는 살이 찰지고 단단한 것이

특징이다. 이 때문에 회로 즐겨 먹는다.

다른 지역에서는 방어를 초고추장이나

고추냉이 간장 등을 곁들여 먹지만 제주

에서는 다진 마늘과 매운 고추를 넣어

섞은 쌈장과 주로 먹는다. 간혹 신김치

에 말아먹기도 하고 참기름으로 양념한

밥과 함께 마른 김에 싸서 먹기도 한다.

방어는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좋다.

불포화지방산(DHA)과 비타민 D가 풍

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은 물론 골다

공증 노화 예방, 뇌세포 활성화에도 효

과가 있다.

▶겨울철 방어 제대로 즐기려면 최남단

방어축제 로=겨울철 뱃살이 넉넉하게 오

른 방어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오는

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서귀포시 모

슬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최남

단 방어축제 를 즐겨보자.

2001년부터 시작된 최남단 방어축제

는 매년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

는 제주의 대표축제다. 모슬포수산업협

동조합과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가 주최

하는 이번 축제는 흥과 멋과 맛의 향연

이라는 주제로, 맨손으로 방어잡기, 대방

어 해체쇼, 어시장 선상경매, 아빠와 함

께하는 릴낚시, 방어무료 시식회 등 다

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. 올해는 지난

해보다 방어 어장이 일찍 형성돼 축제기

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겨울 별미인 방

어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대량

의 방어를 어획 보관(6000여마리)하는

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.

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방어 축제

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맨손으로 방어잡

기다. 커다란 수조에 방어를 풀어놓고

참가자들이 맨손으로 방어를 잡는 프로

그램이다.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많은

사람이 한꺼번에 수조를 뛰어다니기 때

문에 방어들이 구석으로 몰리게 된다 며

방어를 잘 잡으려면 수조 구석을 공략

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.

강정욱 축제위원장은 최남단 방어축

제 에서는 가족 및 단체 관광객 등 누구

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

비돼 있다 며 겨울철 별미인 제주 방어

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

란다 고 말했다.

▶방어 닮은꼴 부시리(히라스) 잿방어=

간혹 사람들은 방어와 부시리를 혼동하기

도 한다. 따로 놓고 보면 생김새가 아주

비슷해서 어느 것이 방어이고 부시리인지

구분하기 쉽지 않다.

두 생선은 주둥이 위턱의 생김새와 가

슴 배지느러미의 길이나 위치로 구분할

수 있다. 방어는 부시리보다 위턱 끝이

뾰족하고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의

끝단이 거의 나란히 있다. 반면 부시리는

위턱 끝 부분이 둥글게 생겼으며, 가슴지

느러미가 배지느러미보다 짧다.

방어의 제철은 겨울인 반면, 부시리의

제철은 여름이다. 두 어종은 서로 제철

이 달라 맛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

만, 제대로 된 맛을 즐기기 위해 두 어종

의 구분법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.

또 일본에서 간팟치(カンパチ)라 불

리는 잿방어를 방어와 혼동하는 사람도

있다. 잿방어는 최대 2m 이상 자라는 어

종으로,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제철이다.

외관상으로는 등푸른 방어나 부시리완

달리 잿빛이 도는 특유의 몸 색깔 때문

에 구분이 쉬운 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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